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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협력기업 현금결제 확대
17개 계열사로 확대시행 … 현금결제액도 3조5000억원으로 늘려

SK그룹은 협력기업과의 상생 강화차원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5월3일 발표했다.

SK그룹에 따르면 SK를 비롯해 SK텔레콤, SK해운, SK가스, SK E&S, SK C&C,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

스, 전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포항 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익

산에너지, SK인천정유 등 17사가 현금결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일부 계열사들도 2006년 안으로 현금결제 확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SK그룹과 거래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협력기업은 현금결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총 2만7000여사의 중소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 2조7000억원 규모를 현금결제를 

통해 지급한데 이어 2006년에는 약 3조500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게 된다.

또한 SK그룹은 계열사 확대를 통한 현금결제의 양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고 현금 결제 기간을 50% 이상 크게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SK는 현금결제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SK텔레콤은 7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함으로써 거래관계가 일

어나고 대금을 청구한 후 현금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돼 협력기업 자금흐름이 크게 원활하게 됐다.

SK그룹 관계자는 “중소 협력기업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원활한 자금회전이라고 판단하

고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율과 국제유가 등 외부 여건은 물론 주요 계열사의 사업 여건도 여의치 않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이 곧 협력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를 확대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2005년 신용보증기금등과 협력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을 통한 담보대출 방식의 현금 지원 프로그

램을 개발한데 이어 현금결제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

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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